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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패스트 트랙 입법 지정의 문제점에 관한 

긴급 토론회 개최

일시 : 2019. 5. 8(수) 10:00-12:00 

장소 : 서울지방변호사회관 1층 회의실 (지하철 2호선 서초역 8번 출구)

개회사 : 김태훈 한변 상임대표

격려사 : 신영무 전 대한변협회장, 이언주 국회의원

사회 : 이재원 법치수호센터장

좌장 : 석동현 전 부산지검장

발제 : 백승재 변호사(행동하는 자유시민 사무총장)

토론 : 박인환 변호사(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)

       이헌 변호사(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)

       채명성 변호사(전 대한변협 법제이사)

       박종서 한국경제신문 법조팀장

1. 최근 민주당 등 4당은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 선거법, 공수처법,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패

스트 트랙(신속처리안건)으로 지정하여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원리를 훼손하고 정치권을 극한 상

황에 빠뜨리고 있다. 

2. 이는 경기의 규칙인 선거제도는 경기 참여자인 주요 정당의 합의로 정하는 게 민주주의의 가

장 기본적인 원칙인데도 선거제 개편에서 자유한국당을 배제하였고, 마찬가지로 공수처 신설과 

수사권 조정은 국민의 가장 중요한 기본권 중 하나인 신체의 자유에 관한 형사사법 제도의 기

초에 관한 일이기 때문이다. 

3. 더욱이 패스트 트랙 지정 절차 자체에도 당헌·당규에 어긋난 당론 강제, 의원 의지에 반한 

사·보임 등 심각한 불법이 겹쳐 있다. 

4. 이에 한변과 지난 25일 출범한 자유와 법치를 위한 변호사연합(변호사연합)은 패스트 트랙 3

법 지정의 문제점에 관한 긴급 토론회를 열게 되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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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유와 법치를 위한 변호사연합(변호사연합)


